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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쉬 스펄링은 페로탕과는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Two Purple Tigers 개인전을 개최한다. 작가의 전시 Two Purple Tigers 
는 작가의 대표적 형태들인 구불거리는 선과 소용돌이 모양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
하학 형태의 새로운 신작을 선보인다.

기하학적 형태와 뱀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진 벽, (2018)은 표
면상 다공성의 경계를 가진 끝이 맞물린 구도로 오직 이를 지지하는 벽에 의해서
만 범위가 정해진다. 어떤 중심적인 모습도 이미지를 고정하지 않으며, 어떤 개별 형
태도 시선을 사로잡지 않는다. 대신, 전면적인 패턴과 움직임이 지배하고 있다. 현미
경을 통해 보이는 꿈틀거리는 형태들처럼, Eat Your Heart Out 은 오직 더 큰 현상
(이 경우에는 스펄링이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일련의 변형 캔버스 형태이다)의 표본
만을 제시 한다.

각 변형 캔버스는 세심하게 만들어 지고 합판 층들이 구축되며, 캔버스가 뻗어나
가고 칠해지는 골조를 형성하고 있다. 뚜렷하게 높이 솟은 부분들은 단지 질감을 
더할 뿐 아니라, 일종의 도식적 차원을 더한다. 건축 기둥에서 볼 수 있는 플루팅
처럼 스펄링의 쭉 뻗은 캔버스들에 있는 골은 볼록함을 강조한다. 입체적 캔버스와 
평평한 패널, 각진 형태와 물결 모양의 곡선 사이에 대조는 에너지 넘치는 배열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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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wind Daze (2018)은 네 개의 구불구불한 형상들이 형태와 색의 환각적 병합으로 
서로 소용돌이 친다. 단 하나의 코일은 이러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인접한 벽에 착지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앞으로 도약해 나가려는 노력 혹은 착지하는 충격으로 인해 떨리
는 것처럼 보인다. 스펄링은 큰 구도에서 작업하든, 혹은 단일 형태로 작업하든, 정적인 
물체들에 움직임의 감각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것은 작가가 색과 윤곽만으로 만들어
내는 특징이다.

기하학에 대한 그의 재능으로 볼 때, 스펄링은 확실하고도 강력하게 추상화와 미니멀리
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작가는 디자인 및 거장들에 의해 선행 되어진 다양한 
견본들을 참조하고 있다. 장 아르프(Jean Arp)의 아메바 형태 벽 조각에서부터 켄 프
라이스(Ken Price)의 대담한 색조를 가진 뱀형태, 그리고 에토레 소트사스
(Ettore Sottsass)와 멤피스 그룹(Memphis group)의 즉흥적인 비대칭 디자인에 이
르기까지, 스펄링이 영향을 받은 것들은 수없이 많고 다양하며 학문과 시대를 가로지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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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ilent Type (Sap Green), 2018, Acrylic on panel and acrylic on canvas over structure 
119.4 × 45.7 cm | 47 × 18 in,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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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fluting in an architectural column, the ribbing in Sper-
ling’s stretched canvases accentuates their convexity. The 
contrast between dimensional canvases and flat panels, 
between angular shapes and sinuous curves, only enhances the 
energetic array.

In Downwind Daze (2018), four serpentine forms swirl into 
each other in a psychedelic concatenation of form and color. A 
single coil seems to have broken free of this whirl and landed 
on a neighboring wall. It appears to quiver, either from the 
effort of springing forth or the impact of landing. Sperling, 
whether working in large compositions or single forms, is able 
to imbue static objects with sense of motion, a quality he’s able 
to produce with color and contour alone. 

In his knack for the geometric, Sperling owes an obvious debt 
to hard-edge abstraction and Minimalism. His other references 
comprise a broad swath of design and art historical 
antecedents. From the amoeba shaped wall sculptures of Jean 
Arp, to the boldly-hued snaking forms of Ken Price, and the 
whimsically asymmetrical designs of Ettore Sottsass and the 
Memphis group, Sperling’s references are numerous and 
varied, bridging disciplines and epochs.

Spill the Beans, 2018, Acrylic on canvas, acrylic on panel, 190.5 × 203.5 cm | 75 × 
80 1/8 in,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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